
<보도내용>

□ 2024.4.28. 매일경제는 「기술전쟁 골든타임…500억 이상 기술개발, 

예타 전면폐지 추진」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기술개발(R&D) 사업에 대한 예비

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R&D다운 R&D 투자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편을 검토중이나, 

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
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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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
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. 4. 28.(일) 

보도설명자료


